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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수도 보급을 위해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공급은 사회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

다. 국내에서는 1900년대 최초의 근대 정수장이 건설된 후 

1970~80년대 본격적으로 수도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

다 (K-Water, 2015). 1990년대 초반부터 상수원 페놀 유출

을 포함한 먹는 물 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돗

물의 수질 안전성이 국가적인 문제 (i.e. 페놀/다이옥산 유

출사고, 불소처리, 정수장 이취미 발생, 바이러스 검출 등)
가 되자 상수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대

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Huh et al., 2011; You et al., 2013; 
Kim et al., 2014; Byun et al., 2015).

1995년 정부는 『먹는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먹는 물의 

수질관리, 수질기준과 표시방법, 식수 유통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를 시도하고, 정수장 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향상시켜왔으나, 국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

는 비율은 2~3%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Jang et al., 2001; 
Kwak et al., 2004; MOE, 2013). 정부의 적극적인 먹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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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의 일시적인 수질 

저하, 이물질 발생, 미량유해화학물질의 검출 등의 문제들

이 보고되고 있어 (Choi et al., 2014) 수돗물에 대한 대중들

의 불안감은 수돗물 음용률 감소로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지만 (Doria, 2006; 
Hu et al., 2011; Saylor et al., 2011),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정수기 시장의 확대 및 고급화와 국내 먹는 샘물 시장 확

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생수 (병입 먹는 샘물)의 소

비량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

해왔고 2012년 전체 생수시장 규모는 약 4650억 원에 달

하고 있다 (Yoon et al., 2015).
최근 국내 수돗물의 수질은 국외 여러 국가와 비교하

더라도 불안해할 만큼 나쁘지 않다 (Rickwood and Carr,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주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그 정

보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정책 또는 실행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Welch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의 낮은 음용률에 대한 원인을 밝

히기 위해, 1) 국내 수돗물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

여 상대적인 연구 주제 분포를 분석하였다. 수돗물과 관련

된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인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정

책을 시행하는 행정부서가 현재의 수돗물 불신을 이해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영할 수 있는 수돗물 연구의 진

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동향과 수돗물 관련 주제별 

정보 축적 정도를 조사하였다. 2) 전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음용수로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 현황과 음용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수돗

물에 대한 인식 평가가 시행된 바 있지만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거나 수돗물 불신의 원인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정보제공의 상관관계로 조사된 연구는 매우 적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돗물 음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수돗물 이

용에 대한 인식증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국내 연구 문헌 조사 · 분석

수돗물과 관련된 기관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주제 분석

을 위해 국회도서관 (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kr), KCI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kci.go.kr)에서 수돗물, 식
수, 음용수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서지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Kim et al., 2014). 정리된 

서지정보는 통계분석 이전에 제목과 출판정보를 대조하여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연구 주제 분석에는 출판물 

제목의 형태소를 구분하고 말뭉치 (text corpus)로 구성한 

뒤 이용하였다. 연구동향은 텍스트 마이닝 (text-mining) 기
법 중 주제어 관계 분석 (word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

여 주요 연구 주제어와 상대적인 분포를 파악했다. 주제어  

간의 관계는 네트워크 전체 빈도수로 표준화하였으며, 단
어의 빈도는 네트워크 차수 (network degree)에 기준하여 

네트워크 교점 (node)의 상대적인 크기로 구분하였다. 네
트워크 차수는 특정 네트워크 교점과 연결되는 경로의 개

수를 나타내어 해당 주제어의 말뭉치 내 연결성을 나타내

는 지수이다. 주제어 관계 분석에는 VOSviewer (ver 1.6.1, 
CWTS, Netherlands)와 Gephi (ver. 0.8.2, The Gephi Con
sortium, France)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식수원에 대한 웹 관심도 지수는 각 단어에 대

한 인터넷 검색 행동이 반영된 상대 검색량 (relative search 
volume)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비교하였다. 검색 

DB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네이버 트랜드 (www.
naver.com)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정규화는 Do et 
al. (2015)과 Kim et al. (2014)에 기준하여 처리하였다. 항
목 간에 평균 차이는 Welch 일원배치분산분석 (Welch’s F- 
test ANOVA)으로 검정한 뒤 그룹 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경우 Games-Howell post hoc test로 사후검정하였

다 (SPSS 20.0, IBM).

2. 온라인 설문지 조사

수돗물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

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20세부터 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
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를 위

한 응답자 표본은 전국 16개 시도 내 성별, 연령별 인구

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설문 결과는 문항별로 코딩하여 

결측값 등을 처리하였고 통계검정이 필요한 경우 SPSS 
Statistics (ver. 20, IBM,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으로 수돗물의 식수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수돗물 식수 이용에 영향을 주는 잠재 변수로는 설문

지 응답자의 연령, 성별 (남, 여), 학력 (최종학력), 월평균 가

구소득, 수돗물 관리 정책 신뢰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지 

여부, 수돗물 긴급공지 인지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의 영향변수 선택은 후진제거법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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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ion methods)을 이용하였으며 완전모형에서 설명 

변수 제거는 Wald 통계량에 기준하여 진행하였다. 로지스

틱 회귀 최종모형의 적합성은 Hosmer-Lemeshow 검정으

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돗물 관련 국내 연구동향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간 발표된 805건의 연

구문헌의 제목을 기준으로 수돗물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출판물 구분별로는 학술논문이 408편 (50.7%)
으로 가장 많았고, 학위논문 344편 (42.7%), 학술용역 보고

서 53권 (6.6%)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Fig. 1a). 양적으로는 

1990년대 수돗물 관련 연구 출판물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45.1±8.5 

(평균±S.D.)편 수준으로 출판물의 수가 증가하였다. 주제

어 관계 분석 결과 분석 (analysis, network degree: 109), 평
가 (evaluation, 84), 상수도 (water supply, 79), 방안 (plan, 78), 
영향 (influence, 69), 불소농도조정사업 (water fluoridation, 
61), 수질 (water quality, 49) 등이 연구 주제 네트워크 상 

주제 중심도가 높은 단어로 파악되었다 (Figs. 1b, 2).
네트워크 관계도는 크게 1) ‘상수도 수질’, 2) ‘불소농도

조정사업’, 3) ‘잔류물 영향’, 4) ‘미생물 관리’의 4개의 큰 

주제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Fig. 2). 포함된 학술문헌 수

가 가장 많았던 상수도 수질에 관련된 연구 주제는 수돗물 

생산과 효율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장 시스템, 정수 처 

리 방법, 고도정수, 관로 부식 등이 많았으며 불소농도조정

사업에 연관된 과제 무리에서는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인

한 영향 평가, 시민들의 인식 연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수돗

물 불소화 문제는 1980년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국외

의 불소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가 국내에 전달되었

으나 국내의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여 (Suh, 2008) 긴 논쟁

이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이후 이에 대한 학술연구들이 다

수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잔류물 영향에 관련된 과제 무 

리에는 정수 처리 후 소독 부산물의 발생과 저감방법, 음
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 변화 등의 연구들이 진행

되었고 특히 염소소독 부산물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마지

막으로 미생물 관리에 관련된 무리에서는 정수 처리장, 수
도관 내 미생물 군집과 생물막 형성에 대한 연구와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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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tap-water related literatures (a), distribution of 
frequency and network degree of the tap-water related term 

(b). Only first 100 ranked words based on network degrees 
were included in the graph.

Fig. 2. ‌�A term map for titles of tap water related scientific referenc-
es. Size of dot represents quantity of network degrees and 
color shows total frequency of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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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조류로 인한 이취미 발생, 미생물 처리공정을 이용한 

수질 개선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종합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정수 처리과정, 상수도 관리

나 식수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상당

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술정보, 정부보고

서 등의 과학적 정보의 사회 확산과 식수 문제 발생 이후 

사회적 인식과 음용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과

학적 연구들은 특정 주제를 제외하고는 양적으로 제한되

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수돗물 불신의 원인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정보제공의 상관관계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수돗물 음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수
돗물 수질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의 질과 신

뢰 현황에 대한 연구, 신뢰 증진 방안 제안 연구도 거의 찾

을 수 없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 (risk perception)
과 행동양식은 사고 (i.e. 식수오염 등) 경험 유무에 따라 대

응에 차이가 있으며 (Glicker, 1992) 사회문화적 요소와, 심
리적 요인, 제공받은 객관적 정보 등에 복잡한 영향을 받

아 형성되는 결과이므로 (Anadu and Harding, 2000) 수돗

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들을 사회에 올바르게 전

달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관계 연구들이 더불어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식수 이용

수돗물 사용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물 사용 유형

과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

하는 음용수로 정수기, 먹는 샘물 (시판생수)를 이용하고 

있다. 수돗물의 사용 용도 (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전체 응답자에 대해 ‘세탁 또는 목욕’ 95.7%, ‘취사’ 
69.3%, ‘식수’ 36.5%로 생활용수로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음용수는 ‘정수기물’ 46.3%, ‘먹는 

샘물 (시판생수)’ 28.3%, ‘수돗물’ 22.4%, ‘지하수 혹은 약

수’ 3.0%로 약 1/4 정도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

었으며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정수기기를 이용하거나 병

입 먹는 샘물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 음

용수의 이용 분포는 인터넷 상대 검색량에서도 유사한 차

이 (F = 29.76, p<0.0001)를 보여 사람들의 주 음용수에 따

라 그 관심도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3). 수돗물에 대한 검색량은 시판생수의 18.0% 수
준으로 상대적인 관심도가 크게 낮았다.

주 음용수가 수돗물인 응답자 224명에게 수돗물 음용 형

태를 조사한 결과 ‘그대로 마신다’ 4.5%, ‘끓여서 마신다’ 
92.9%, ‘간단한 여과지를 사용한다’ 0.9%, ‘일정기간 가라

앉혀서 마신다’ 1.8%로 수돗물을 별도 처리 없이 음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대로 수돗물을 주 음용수로 사용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 (n = 776)에 대해서는 ‘원수의 수

질오염에 대한 염려’ 50.3%, ‘수돗물의 맛, 냄새 또는 색깔’ 
42.8%, ‘관망의 녹물이나 이물질’ 39.8%, ‘수돗물을 마시

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9.4% 등을 주요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설문 결과 상수원수 오염 (32.7%)과 

노후된 수도 관망 (32.5%)을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낡은 옥내 배관이나 

물탱크 (19.1%), 수돗물 공급기관의 수질관리 미흡 (7.8%),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ap water intake.

Variables B S.E. Wald statistic df p Exp (B)

Age
Gender*
Policy trust
QC report**
EM report***
Education background
Income level

   0.020
-1.843
   1.002
   0.392
   0.296
-1.358
-0.150

0.007
0.332
  .0001
0.196
0.231
0.087
0.274

  9.749
30.839
20.731
  3.992
  1.643
  1.126
  0.299

1
1
1
1
1
1
1

  0.002
<0.0001
<0.0001
  0.046
  0.200
  0.289
  0.585

1.022
0.158
1.002
1.479
1.345
0.257
0.861

*Men: women, **QC report: received quality control report, ***EM report: received emergenc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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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ve search volumes for different water source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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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처리기술의 불완전성 (5.5%)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

다. 수돗물을 처리 없이 음용하는 비율 (4.5%)과 음용수로

서 기피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Jang et al., 2001; MOE, 2013).

3. 수돗물 음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응답자 1,000명을 기준으로 수돗물 음용수 사용/미
사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최종 

로지스틱 모델은 He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χ2: 7.94, 
df: 8, p = 0.439)이 모형 추정값과 기대값 간에 차이가 없

다 (H0)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 변수 중에서는 성별, 수돗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지 여부 등이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세부 

요인별 영향을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연령이 감소할수

록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이가 

한 살 증가할수록 수돗물을 마실 확률은 1.022배 증가 (B:  
0.020, p = 0.002)하였다. 연령대별로 수돗물 음용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5, 60대의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25.4%, 41.8%로 다른 연령과 비교해 가장 높

았다 (Fig. 4). 연령대에 따른 생활행동 변화에는 과거의 경

험과 세대 간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이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다. 여자가 남자와 비교해 수돗물을 마실 확률은 

0.158배 낮았으며 (B: -1.843, p<0.0001), 정책을 신뢰한

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돗물 마실 확

률이 약 1.002배 높았다 (B: 1.002, p<0.0001). 수돗물에 

대한 정부정책 신뢰도와 수돗물 음용률 간의 관계에 대해

서는 추후 세부적인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복합적인 영향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돗물 관련 정책에 대해서 매우 또는 대체적으로 신뢰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집단에서는 51.4 
%, 음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38.7%로 차이를 보였다 (Fig. 
5). 그리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받아본 사람이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실 확률이 약 1.479배 

높았다 (B: 0.392, p = 0.046). 분석에 사용된 영향요인 중 수 

돗물 품질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서 식수 이용에 큰 차이를 보여 상대적인 영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수돗물 긴급공지 인지 여부 등의 요인들은 수돗물 음용에 

대한 응답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고등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수돗물 음용 분석 결과에

서는 교육수준 (학력), 지식, 식수 문제 경험도 등도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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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percentage of drinking tap water in different ag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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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변수로 제시된 바 있다 (Kim, 2006a).
설문자료 분석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정보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인지도

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돗물 

공급 경로, 식수 안정성을 위한 검사 항목, 수질검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인 정부기관이 수돗물 이

용자에게 종합적인 수돗물 품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대

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 수돗물 품

질보고서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으며, 여기 속하는 응답자 대부분도 직접 보고서를 

본 경험은 매우 적은 것 (‘가끔 본 적이 있다’: 62.3%, ‘본 

적 없다’: 29.7%)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돗물 안전사고 

등에 대한 긴급공지제도에 대해서는 88.9%가 모른다고 응

답하여 정보전달 방법 또는 체계에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긴급공지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

자 (n = 111) 중에도 직접 공지를 받은 경험은 31.5%로 낮

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수돗물 정책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이 사용자의 만족도

를 높이고 식수 이용 기피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Kim, 2006b). 사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의 신뢰도 하락은 구성원의 행동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당이 첨가된 병 음료의 섭취가 증가하여 건

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Onufrak et al., 2014). 광고 매체를 활용한 일방적인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보다는 사고 이후 관리기관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정확한 정보의 적기 제공 

(i.e. 실시간 수질 정보시스템, 주요지역 실시간 수질정보 

전광판), 문제 발생시 관리 결과들을 공유하는 방안들, 그
리고 정보제공 이후 시민들의 정보습득과 인식의 변화 등

을 사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은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 음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돗물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805건의 연구문헌 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제어 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수돗물 이용에 대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돗

물에 연관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

로 파악되었으나 정확한 수돗물 불신의 원인파악과 대국

민 소통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주요 연구분야는 크게 상수도 수질, 불소농도조정

사업, 수돗물 잔류물 영향, 미생물 관리의 4개 주제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돗물 음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2.4%만이 수돗물을 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4.5%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수돗물의 주 음용수 사용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

으로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지 여부, 수돗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돗물 관리 정책 소통의 전

환과 연구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이용자의 사회적 관심과 

기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확대

하여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범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수돗물 불신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행동 원인

에 대한 연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들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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